
일본의 타월공장 -바이오 정련기술 특허취득 

 

일본 시고꾸(四國)의 타월공장에는 제직된 타월의 마무리공정으로 경사에 

사용된 풀을 빼기 위한 발호(拔糊, desizing)와, 원래 면이 지니고 있는 불순물

을 제거하기 위한 정련(精練, scouring)공정이 있다. 

보통은 발호를 위하여 전분을 제거해 주는 염산(鹽酸) 또는 황산(黃酸)과 

같은 각종 산(酸)류를 많이 사용하고, 면의 정련에는 가성소다(caustic soda),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계면활성제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화학약품

에 의한 이들 방법은 반응이 빠르고 간편한 이점도 있지만 섬유가 상할 우

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의 사용량이 많으며 폐액처리도 간단치 않아 공해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이번에 특허를 받은 새로운 바이오(bio) 정련기술에 

의하면, 종전의 효소(酵素)방법보다도 효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물의 사용량

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폐액처리도 간단하여 공해문제가 적다고 한다. 또한 

이 방법으로 처리된 타월은 부드럽고 내추럴(natural)한 태가 있고, 섬유의 강

도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이들 타월에는 파일(pile)에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과 컬러드 코튼

(colored cotton)을 사용함으로써 지구환경에 대응한 상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

고 있다. ♣ 

 


